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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정민

● 영화배우

● 2011년 독립영화<파수꾼〉으로 데뷔

● 출연작:<전설의 주먹>,<동주>,<그것만이 내 세상>, 

                         <변산>,<사바하>,<타짜: 원 아이드 잭>등

사람들이 한 사람을 이르는 것이라 하여 

‘이름’이란다. 

참 많은 이름이 있다. 

가급적 많이 부르려 한다. 

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지 않아도 좋다. 

서로 기분만 좋으면 그만이다. 

서로 이름을 안다는 것이 어찌 보면 

참 큰 의미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. 

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내게 와서 

“정민아.”라고 했을 때, 

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다.

그러니까, 부르면 닳는 것도 아니고 

많이 부르면서 살자는 말이다.

박정민의 <쓸 만한 인간> 중에서

이름


